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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진

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모델을 설정하였다. 5개 대학의 1-4학

년 대학생 307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통계분석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년이나 계열에 따른 차이

는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높았다.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진로장벽이 증가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아졌다. 또한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

었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진로장벽이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더 적은 영향을 주었다. 진로장벽을낮추

고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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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t was established the study modeling which shows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questionnaire has carried out for 307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findings were follow: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o sex. but there are n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o grade and affiliation. Career barriers has significant influenced on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more they had career barriers, the less they ha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here exist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higher level of social support, the more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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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7년부터 대학생의

진로, 취업지원현황에대해매년조사를하겠다고발표

하였다[1]. 대학과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조직

및 인력 등의 인프라와 교수의 진로교육의 인식 및 수

행수준, 학생의진로계획, 진로준비및역량등을측정

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학의 구조개혁평가 지표에서도

학생을 위한 지원에서 진로지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이러한 교육부의정책은대학생의 진로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와 준비뿐

만아니라대학생개인의삶에서도진로는매우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생들이경험하는가장큰어려움은 ‘진로

문제’로 대학의학생상담센터개인상담의내용중진로

가가장높았다[3]. 진로문제다음으로학업과성적, 대

인관계가나타났다[4]. 그리고휴학이유로도진로문제,

자격증 시험이나 고시준비가 많았다. 대학생들이 원하

는심리검사의주제역시진로관련검사가가장원하는

영역이었다[5] 이렇게학생들은자신의진로에대해갈

등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이 아

닌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

이후더욱방황하는것으로나타났다[6]. 진로결정의어

려움을 경험하면서 대학생들의 전과, 자퇴, 편입, 휴학,

졸업유예등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4]. 졸업이후취

업을하더라도조기퇴사, 단기이직과같은불필요한사

회적비용이확대되기도한다[7]. 이러한다양한요구와

필요에 의해 대학생의 진로관련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들의 진로관련연구는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

행동, 진로성숙,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에대한내용들

이 주를 이루었다[8]. 선행연구들은 진로성숙, 진로발

달, 진로행동에영향을주는다양한변인들을연구하였

으며, 그 결과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중요한매개변인

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6][9][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진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였

다[11].

Betz와 Voyten[12]에서도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진

로에 대한 결과기대, 및 진로탐색의도와 높은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Betz와 Hackett [13]은 진

로선택에서 성향과환경의 단순한조합이 아닌 자기효

능감과 결과기대라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후

Lent, Brown & Hackett[14]는 사회인지진로이론

(SCCT: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의 진로결정

모형에서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대학생들의진로결정

과목표수립과같은행동에중추적인역할을한다고보

았다. 국내연구에서도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메타분석한 이미진[15]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많은 매개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렇게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해와 향상 전략이무엇

보다 중요하다.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들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 Making

Self-Efficacy)은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 된다[16].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활동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활발히하는경향이있었다[17][18]. 즉, 진로결정자

기효능감과진로준비행동간에는강한정적상관이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성숙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19-21] 높은 진로포부를

가지고[22][23], 진로탐색행동 [24] 및 진로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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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26]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발달과진로행동을설명하는데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계

획을 세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을높이는일인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진로결정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적절한 진로발달과 진로행

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2. 진로장벽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에영향을주고있는변인으로맥락적변인을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적 변인 가운데 진로장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진로장애는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

이나 환경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27]. 또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나

개인의환경안에존재하고있는사건이나조건을포함

해 정의되어진다[28].

초기의 진로장애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진로장애를 주로 다루었지만 Bandura[29]의 사회인지

이론으로진로를설명하는사회인지진로이론(SCCT)[27]

이후에진로장애는여자대학생뿐아니라남자대학생

들의 진로행동도 설명하고 있다.

진로장애는 진로관련 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떨

어뜨리고회피하게만들며[17], 진로결정수준에부적인

영향[28][29]을 주고, 또한진로준비행동에도부적인영

향[30][31]을 주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Swanson과

Daniels[32]의 연구에서는진로장애와진로미결정사이

에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Luzzo[33]

의 연구에서도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에 대한 통제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진로장애

는 진로관련 행동을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진로장애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연구

[31][34-36]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

도 진로장애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주요한 예측변

인임을 확인하였다[37][3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진로

장애가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

것은확인하였지만어떠한과정을거쳐영향을주는지

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간의

매개변인이나조절변인을확인해서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서 진로장애와 같은 배

경맥락적변인이진로효능감에영향을주는데관여하

는 요소를 학습과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다[14]. 경험요

소에는 개인이 지각하는 부모, 친구, 교사의 지지가 포

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지적 경험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한개인이대인관계로부터얻을수있

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39] 일종

의 완충기재의 역할로 다양한 위기와 스트레스에대해

적응력을 증대 시키는 기능을 한다[40].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들이지각한진로선택과취업이라는스트레스를

조절하여행복감을증가시키고[41], 우울을완화시키는

역할[42]을 하였다. 또한사회적지지를많이경험한대

학생일수록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친구들의심리적지지는진로결정과정에서의탐색확

장, 위험감수, 사회적 숙달감 등을 촉진시켰다[44].

Cohen & Hoberman[39]은 사회적 지지를 문제해결에

사용할수있는물질적지지와해결과정에도움을주는

정보적지지, 해결과정에서 보여주는 정서적지지, 그리

고 타인에게비춰진 자신의모습을 보는 평가적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정보적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등의사회적지지는진로

포부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켰다[45].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46-49].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진로목표를선택하고정보수집하며미래계

획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것이다. 또한대학생의부적응적완벽주의와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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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유의미하였다[50]. 이렇게 사회적 지지는 진로

관련 연구들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진로장벽와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구통계학적인 변

인은 성별과 학년 요인이다. 박용두, 이기학[38]에서는

학년에따라진로장벽을다르게지각하였고김은영[54]

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성식[55]의 연구에서는 진

로장벽에서 학년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도학년별차이를확인하고자

한다.

성별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경[56] 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

각하였다. 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성별과 관

련한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면 변인을 통제하고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자한다.

이를 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가설 
1. 진로장벽은 진로결졍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

이다.

2. 진로장벽과진로결정자기효능감사이에서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Ⅱ.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4년제 대학 5

곳에 다니는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였다. 설문은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었다. 연

구자가직접설문의목적과비밀보장을설명하고배포,

수거하였다. 교양과 전공수업을 듣는 1,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H 대학의 연구윤리

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수거된 321부의 설문 중 무응답

과 중심으로부터 지나치게 떨어진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07부를 분석하였다.

먼저성별을살펴보면남학생이 165명, 여학생이 142

명이었다. 학년으로는 1학년이 92, 2학년이 87명, 3학년

이 58명, 4학년이 70명 이었다.

2. 측정도구
2.1 지각된 진로장벽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탁진국, 이기학[57]이 개발한 ‘직업결정을 방해하는 척

도’ 중에서 외적 장애와 사회적 인식부족의 요인을 제

외한 내적진로장벽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내적진로장

벽척도는우유부단한성격,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부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8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진로장벽을높게지각하고있는것이다. 탁진

국, 이기학[57]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우유부단한 성격, 0.82, 직업정보부족, 0.89, 자기명확성

부족, 0.88, 필요성 인식부족 0.82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선 각각 0.85, 0.92, 0.89, 0.85 로 나타났으면 전체 신

뢰도계수는 0.89였다.

2.2 사회적지지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Cohen와

Hoberman(1983)의 사회적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를 박지원[58]이 번안하고 황윤경[59]이 수정·보

완한척도를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척도는부모나친

구집단등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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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있으며, 전체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되어있다.

점수가높을수록사회적지지높게지각하고있는것이

다. 황윤경[59]에서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는 정서적 지지, 0.93 평가적 지지, 0.93 정보적 지지,

0.93 물질적지지 0.92.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선 각각

0.95, 0.91. 0.89. 0.95로 나타났으면 전체 신뢰도계수는

0.91이였다.

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1]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50문

항을 Betz와 Voyten[12]이 25문항의단축한것CDMSE

-Short F or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은진

[6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을위해필요한과제들을완수할수있다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

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

제해결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25문

항이고 이은진[60]의 연구에서는 10점 척도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이은진[60]

에서문항의내적일관성신뢰도계수는자기평가 0.83,

직업정보수집 0.81, 목표설정 0.85, 계획수립 0.84, 문제

해결 0.74 였지만 본 연구에선 각각 0.89, 0.91. 0.87,

0.94, 0.82로 나타났으면 전체 신뢰도계수는 0.89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확인하기위해변인들의빈도와평균, 표준편차

를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성별 및 학년, 전공계열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차

이를확인하기위해독립표본 T-test 와 변량분석을실

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뒤에 실시하였다. 기본가정중에 변량의 정규분포는 왜

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확인하였고, 극

단치를 제거하기 위해 Cook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정

규성과 등분산성확인을 위한 독립성 검증은 Durbin-

Watson의 d를 사용하였고독립변수간의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점검을통해파악하였다. 기본가정을충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효능감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는 Baron과 Kenny[61]의 제안에따라위계적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다중공선성을줄이기위해 Aiken과West[62]

가 제안한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

인과 조절변인의 ±1SD 에 해당하는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값을이용하여그래프를그렸다. 통계패키지는

SPSS for Window 22.0 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초분석 및 상관분석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차이를살펴보았다. 성별, 학년, 계열에따른차이

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성별에따른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성별 학년 계열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사회 경영 이공 보건 기타

N 165 142 92 87 58 70 82 88 60 53 23
M 68.951 65.479 67.619 67.023 68.966 66.043 68.325 67.046 66.517 65.604 71.087
SD 11.033 9.720 10.950 11.108 9.371 10.347 9.739 10.877 11.589 9.007 12.559

F = 1.954** F = .855 F = 1.374
 * p<.05  ** p<.01 *** p<.001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N=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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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68.951였고 여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65.479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512)=10.488,

p<.001). 학년에따른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1학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67.619, 2학년은 67,023, 3학년은 68.966, 4학년은

66.043이었다. 계열별로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인문사

회계열, 경영계열, 이공계열, 보건계열, 기타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

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성별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를 구하였다. 변수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진

로장벽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r=.187,

p<.001),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시 부적

상관을 보였다(r=.187, p<.001).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을 보였다(r=.539, p<.001).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진로효능감
진로장벽 - -.353** -.632**

정서적지지 -.349**  .952**  .374**
평가적지지 -.351**  .942**  .402**
정보적지지 -.298**  .935**  .377**
물질적지지 -.319**  .901**  .366**
사회적지지 -.353** -  .4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32**  .406** -
평균

(표준편차)
46.6840

(10.99797)
95.1954

(15.05179)
67.6840

(10.99797)
***p<.001, **p<.01, *p<.05

표 2. 각 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2.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
다변량분석을위한기본가정을확인하였다. 먼저왜

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

분포의 가정을 따랐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d값이 2에

가깝게나와자기상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중공

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를 점검하였는데 10을 넘지 않았다. 변량의 선형성을

확인하였다.

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성별 효과 
성별에서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차이가진로장벽

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장벽과 성별을

더미코딩하여 상대적 크기를 확인해본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의 효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1단계 2단계
예측
변인 B SE B β t B SE B β t
진로
장벽 -.607 .043 -.632 -14.23

3*** -.597 .043 -.621 -13.93
7***

성별 1.808 .943 .085 1.917
R2 =.399

F = 202.571***
R2 =.406

F = 104.010***
***p<.001, **p<.01, *p<.05

표 3. 진로장벽과 성별에서 상대적 크기를 확인하기 위한 위
계적 회귀분석

2.2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대학생이지각한진로장벽이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사회적지지수준에따라그양

상이달라지는지즉, 조절변인의역할을하는지위계적

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차이를 보인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투입하고다음으로진로장벽과사회적지지를

투여하고 마지막으로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

작용항을 투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장벽

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

향을주었고(F(3,307)=82.554, p<.001). 45%를설명해주었

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상

호작용항을추가하였을때역시유의미한영향을주었

고(F(3,307)=86.395, p<.001), 설명력은 8% 증가한 53.4%

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Aiken과 West[62]의 방식에

따라 조절효과가 나타났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위하여독립변인과조절변인의평균을중심으로 ±1

표준편차 지점을 이은 개별회귀선으로 조절효과를 도

식화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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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지지가 높

은 집단에서는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높았다. 사회적지지가낮은집단에서도진로장

벽이낮을때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높았지만더적은

영향을 받았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진로관련 연구에서 핵심 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연구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미치는영향과진로장벽, 사회적지지가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미치는효과를확인하였다. 첫번째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중 성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주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에영향을주는변인중에진로장벽에대해여학생

들이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은경[56]에서는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는 높

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성별의 차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이진로장벽을더높게지각하기때문에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요인을 통제

하고 성별의 차이를 확인했을 때 성별이 더 이상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에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즉,

여학생은진로장벽을높게지각하고, 높게지각된진로

장벽은 스스로가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하고 결정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학년별에서는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차이

가나타나지않았다. 선행연구들은학년에따른진로결

정 수준[29], 진로 준비행동[10]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

않았다[55].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은 실제적인 취

업을준비하면서진로준비행동이나진로결정수준은증

가하지만 특정한 수행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조

직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효능감은 변화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년에 따라 진로장벽

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38][54]는 진로장벽에

영향을많이받는진로결정자기효능감역시학년에의

한차이를보일수도있는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에영향을주는 학년, 진로장벽과의 관계는 더많은 연

구가 축적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성별 3.473 1.196 .164 2.904** 2.386 .917 .113 2.602* 2.031 .847 .096 2.398*
진로장벽 -.517 .044 -.538 -11.653*** -.498 .041 -.518 -12.134***
사회적지지 .158 .032 .225 4.893*** .201 .030 .286 6.621***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013 .002 -.296 -7.371***

R2 =.027F = 8.434**
R2 =.450F = 82.554***

R2 =.534F = 86.395***
***p<.001, **p<.01, *p<.05

표 4.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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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성별이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영향을주고있

어 이를 통제하고 예언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만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서도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은이미선행연구들에서연구되었던것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설명하는 중요한 변인 중에 하

나이다.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

향을 주는 것은 선행연구들[28][33-37]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 진로장벽을 높이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이

이를 극복하고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숙[18]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이진로장벽에대해서도더낮게지각하는것이라고설

명하였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 부

적관계는 확실하지만 인과관계는 다른 결론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진로장벽과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오

은주[31]는 진로장벽이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의맥

락변수로서 적절하며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적 추론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유나현과 이기학[9]도 진로장벽이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에영향을주는것을확인하였으며, 스트

레스 대처를 통해영향을주는 것을밝혔다. 이러한선

행연구들을종합해보면진로장벽이진로결정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번째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사회

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선행연구[46][47][49][50]들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사회적지지는스트레스사건이나상황을해결하는

데도움을주며, 진로문제역시부모, 교수, 친구의지지

가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높이는데도움을주었다. 대

학생들은 자신이경험하는 진로의 어려움을 함께 도와

주고 조력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을 때, 효능감이

높아져서더욱진로및취업관련행동을적극적으로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사회적지지가높고낮음에따라진로장벽이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졌다. 사회

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진로장벽이 높게지각되더라

도사회적지지가낮은대학생에비해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 더 높았다. 또한 진로장벽이 낮은 경우에는 사

회적 지지가더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력

을행사하고있었다. 하지만진로장벽이높은경우에는

사회적지지가많은영향력을행사하지는못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는더작은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에사회적지지보다

는 진로장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박용두, 이기학[38]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지

의영향을더많이 받았다. 여성은 사회적지지가높을

때진로장벽을더낮은것으로지각해서진로발달에긍

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를 정리해보면 성별,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는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

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는가장많은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것으로보여

진다. 대학생의진로발달과진로성숙을위해서또한구

체적인진로관련행동을하도록하기위해서는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진로장벽을 낮게 지

각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

이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진

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도록 만드는것이 반드시 필요하

다. 진로장벽에대한연구[28][38]에서외적인진로장벽

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미치지 않았으며 내

적진로장벽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필요성인식부족

이영향을주고있기때문에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같

은 진로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기명확성을

증가시킨다면 우유부단한 성격도 감소되고 더욱 적극

적으로 직업정보를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진로관련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해부모, 교수,

선후배의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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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극복하는데매우중요한기술[9]이다. 자신의사

회적 지지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진로관련 스

트레스뿐아니라삶의다양한측면애서경험하는스트

레스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40]. 내적 진로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진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는 것이 대학생의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을높이는것이대학생의진로성숙,

진로발달을증가시킬것이다. 이러한함의가본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의 제한점은 앞서 언급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인과적모형이다. 본 연구는사

회인지진로이론(SCCT) 이론에서 진로장벽을 맥락변

인으로 설정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

고보았지만다른연구들에서는자기효능감이높은사

람들이 오히려 진로장벽을 낮게지각하는 것이라고 설

명하기도 한다[18]. 변인의 인과성은 연구들이 축적되

고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면서 정립 되어 질 것으로 보

인다.

두 번째 제한점은 대학생의 진로에 관련 변인 중에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보

고형척도이며, 모두심리내적인변인이다. 이러한심리

내적 태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진로관련 행동을 예

측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태

도와 대학생의 실제 진로관련행동이나 취업행동을 측

정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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